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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선수에 대한 혐오 확산 나선 언론,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연대”해야 할 올림픽에서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에 

대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차별과 혐오 발언이 속속 기사화되고 있다. 안산 선수의 과거 SNS 포스

팅, 재학 중인 대학, 음악적 취향에서 헤어스타일까지 안산 선수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글이 기사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페미‘ 안산 메달 반납해야” vs “선수 보호해야” 갑론을박>(파이낸셜 

뉴스)이라는 제목처럼 의견 대립으로 확산시키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기사가 뉴스로써 가치가 있는지 묻는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사

실도 아니거니와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와 비아냥일 뿐이다. 이런 글들이 뉴스로 기사화되면서 

해당 커뮤니티의 관련 게시물들을 더욱 증폭시켰고, 또 다른 혐오 발언들을 인용하는 기사의 대량 송

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공인이나 유명인의 발언이라도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 

것은 ’성평등 보도 가이드라인‘을 모르더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보도윤리다. 그러나 대량의 뉴스

가 생산되는 올림픽 기간을 노려 조회수를 높이려는 인터넷 커뮤니티발 기사 작성과 유포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지금도 안산 선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안산 선수에 대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와 차별 발언을 옮겨 쓴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 

2.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지본부는 안산 선수에 대한 자사의 기사가 차별

과 혐오를 확산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안산 선수뿐 아니라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모든 성적 차별과 혐

오, 반인권적인 보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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